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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역할(명상)
 
사람이 신께 받은 재능과 힘을 
신과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기 전에는 
신이 주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인간 자신이 본분을 다할 때 신은 그것을 완성시킨다.
나사로의 무덤에서 돌을 제거하는 일은 사람의 몫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은 주님의 일이다. 
돌을 옮기는데 신의 특별한 힘은 필요가 없다. 
주님은 사람들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자신의 능력을 나타낸다. 
나사로의 수의를 풀어주는 것도 인간의 일이다.
죄로 죽은 자들도 이와 같다. 
생명을 주는 것은 주님의 일이나 
이에 장애가 되고 곤란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다. 
또 영적 생명을 받은 후에도 
어떤 이들은 묵은 습관과 악한 영의 세력에 묶여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끊어버리고 자유를 주는 것은 주님 자녀들의 책임이다. 
이와 같은 봉사는 그들에게 끊임없는 각성을 준다. 
빛을 비추이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행하지만 
그 빛을 인간이 자유의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는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성신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린다. 
수영을 잘하려면 설명과 교훈만으로는 안 된다. 
친히 물에 들어가 연습하고 자주 숙달해야 한다. 
처음에는 얕은 물에서 점차 깊은 곳까지 들어가 마침내 기술상 달인이 된다. 
실제 신학교인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이 신앙의 비결이다.
어떤 이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일에 겁을 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강한 모습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 사람은 병이 낫고 자양분을 먹으면서도 허약한 병신 같은 사람이니 
이는 적당한 운동과 활동을 하지 않은 까닭이다.
 
고통은 인간의 사곡한 반역적 성질에서 일어나 온다. 
차고 더운 것은 지구가 태양에 대한 관계에서 일어난다. 
그같이 사람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신과 조화 혹은 부조화의 상태를 가지게 된다. 
신의 도리는 인간에게 영적 건강과 행복을 주려는 것이나 
인간이 신에 배반하면 영적 고통과 번뇌가 오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신은 그 뜻에 반역하는 모든 상태를 제거하는 대신에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상은 길이 살 곳이 아니요 
이방 땅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양친의 병이 어린이에게 유전하는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부모가 수족이나 눈을 잃었다 해서 
어린이가 절름발이나 장님으로 태어나는 일은 없다. 
원죄도 그와 같아서 
선악의 모든 성질이 양친으로부터 어린이에게 유전하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의 성격은 그가 자각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에 기인한다. 
능력이나 성품은 적은 부분을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것이지만 
그들의 성장과 발달은 대부분 그들 자신의 노력에 따르는 것이다.
원래 있던 어떤 사물에 의해 생긴 그림자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우리 속에 솟아오르는 악의 구름에 의해 
우리가 의의 태양을 받지 못하고 어둠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의지가 약해지며 무력화되는 것을 사람들은 자신의 본래의 성품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것은 죄라는 것 때문에 일어남을 그들은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의 마음은 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죄가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하기만 한다. 
인간은 할 수 없노라! 라며 적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눈이 많이 쌓이는 곳에서는 
짐승, 새들이 흰옷으로 자신을 감싸 주위의 자연과 같이 보호색이 되어 
적의 공격을 면한다. 
우리도 주님의 품에서 성품이 변화된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보호받을 수 있다.

썬다 싱의 명상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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